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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한국 서예와 한국화, 문인화의 중진·원로 

작가들이 보스턴에서 이례적인 전시회를 연

다. 백우동인회 창립 50주년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개교 50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초대

전 ‘백우동인전’이 오는 5월 25일 월요일

부터 30일 토요일까지 개최된다.  

전시는 두 곳에서 차례로 진행된다. 5월 25

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는 브루클라인의 세

인트폴 성공회교회(St. Paul’s Episcopal 

Church, 15 St. Paul’s St, Brookline, MA 

02446)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린다. 25일 오전 10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개막식과 오프닝 커팅 행사가 진행된다.  

이어 마지막 날인 5월 30일 토요일에는 뉴

튼의 뉴잉글랜드 한국학교(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로 자리를 옮겨 오전 9시

부터 오후 1시까지 전시가 이어진다. 전시회

는 별도 입장료가 없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한국 서예의 품격을 관람할 수 있다. 

백우동인회는 1976년 경상대학교 서예 동

아리 ‘백우회’에서 출발했다. ‘하얀 종이 

위에 우정을 나눈다’는 뜻을 담은 이름으로

, 대학 시절 붓을 함께 들었던 학생들의 모임

에서 시작됐다. 이후 학내 동아리로 34년간 

명맥을 이어오다 해산됐고, 졸업생들이 다시 

모여 지금의 백우동인회로 새롭게 결성했다

. 

백우동인회는 서예를 중심으로 한국화, 문

인화 등 전통 예술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마침 뉴잉글랜

드 한국학교도 같은 해에 출범해 올해 개교 

50주년을 맞으면서, 두 기

한국 서예의 대가들 보스턴에 집결…백우동인회·뉴잉글랜드 한국학교50주년 기념전
<전체 기사 읽기>

 ▶▶13면으로 계속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산

바다에 이어 ‘진지(JInji)’가 보스톤에서 새

로운 한식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보스턴의 작

은 코리아타운 올스턴에 들어선 고급 한국식 

고기 구이 ‘진지’가 지난 4월 하순부터 약식

으로 문을 열며 산바다에 이어 연타석 홈런을 

날리고 있다.  

뉴욕에서 맛볼 수 있는 고급 한국식 바베큐

를 이제 보스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

자는 전략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셈이다.  

한국식 고기 바비큐집인 진지는 모든 구이 

고기를 진지 직원들이 모두 구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 과정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훈련받고 숙련된 직원이 필요하다.  

진지의 주요 패키지 메뉴는 일본 와규와 어

메리칸 와규로 구성된 ‘수라’, 어메리칸 와

규와 어메리칸 헤리티지 돼지고기로 구성된 ‘

진지’, 그리고 어메리칸 헤리티지 돼지고기로 

이뤄진 ‘반상’ 세가지이다.  

와규로만 구성된 ‘수라’는 저녁식사가 1

인당 90달러, 점심이 70달러다. ‘진지’는 저

녁식사가 60 달러, 점심이 45달러이며, ‘반상

’은 저녁이 45달러, 점심이 30달러다.  

한 테이블당 인원 모두가 수라, 진지 등 메인 

메뉴 3개 중 하나를 선택해 일괄적으로 주문해

야 한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이 방문할 경우 1명

은 수라, 2명은 반상으로 주문할 수 없다. 3인 모

두 수라, 혹은 반상으로 통일해서 주문해야 한

다는 얘기다. 이는 고기가 1인당 개별이 아닌 

모듬으로 나오고 또 직원이 동시에 구워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진지의 김혁 사장에 따르면 14세 이상은 성

인으로 간주하여, 3개 메뉴 중 하나를 주문해야 

한다. 다만 13세 이하는 패키지 메뉴를 선택하

지 않아도 된다. 가족 외식시 주머니 사정을 고

려한 정책이다.  

만약 패키지로 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패

키지 중에 가장 맛있는 고기들을 저렴한 가격

에 추가 주문할 수 있으므로 가족단위로 방문

하는 경우 가격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곽주헌 사장에 따르면 가장 인기 있는 추가 

메뉴는 안창살과 양념갈비다. “특수한 레시피

로 만든 양념갈비는 부드럽고 맛이 좋으며 값

도 저렴해 인기가 많다”고 밝혔다. 안창살은 

때로 주문을 모두 소화하기 전에 떨어질 정도

다.  

고기에는 술이 빠질 수  ▶▶12면으로 계속

산바다에 이어 진지로 연타석 홈런, 보스톤 새로운 한식 바람  
직원이 직접 구워주는 와규·헤리티지 돼지고기 메뉴가 특징  

<전체 기사 읽기>

보스턴 고급 한식 고기구이집 '진지' 오픈…메뉴·가격·주문법 총정리

올스턴 브라이튼 애비뉴에 고급 한식고기구이 전문점 '진지'가 '산바다' 바로 옆에 4월 말 약식 오픈했다. 사진은 진지의 출입구 모습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세인트폴 성공회교회, 30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서 전시회  
한문 정통 서체, 한글 서예, 사군자, 문인화, 전통 공예 작품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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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ostonkorea.com/news/%ED%95%9C%EA%B5%AD-%EC%84%9C%EC%98%88%EC%9D%98-%EB%8C%80%EA%B0%80%EB%93%A4-%EB%B3%B4%EC%8A%A4%ED%84%B4%EC%97%90-%EC%A7%91%EA%B2%B0%EB%B0%B1%EC%9A%B0%EB%8F%99%EC%9D%B8%ED%9A%8C%EB%89%B4%EC%9E%89%EA%B8%80%EB%9E%9C%EB%93%9C-%ED%95%9C%EA%B5%AD%ED%95%99%EA%B5%9050%EC%A3%BC%EB%85%84-%EA%B8%B0%EB%85%90%EC%A0%84/
https://bostonkorea.com/news/%EB%B3%B4%EC%8A%A4%ED%84%B4-%EA%B3%A0%EA%B8%89-%ED%95%9C%EC%8B%9D-%EA%B3%A0%EA%B8%B0%EA%B5%AC%EC%9D%B4%EC%A7%91-%EC%A7%84%EC%A7%80-%EC%98%A4%ED%94%88%EB%A9%94%EB%89%B4%EA%B0%80%EA%B2%A9%EC%A3%BC%EB%AC%B8%EB%B2%95-%EC%B4%9D%EC%A0%95%EB%A6%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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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의 종착역은 한반도 평화"… 보스턴 K-피스 페스티벌 성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협

의회가 주최한 '2026 보스턴 K-피

스 컬처 페스티벌(2026 BOSTON 

K-PEACE CULTURE FESTI-

VAL)'이 지난 9일(토) 월댐 새빛

교회에서 열렸다. 행사는 당초 보

스턴 카플리 스퀘어에서 진행될 예

정이었으나 비로 인해 월댐 새빛교

회(730 Main St, Waltham)로 장소

를 옮겨 치러졌다. 

주최 측에 따르면 장소 변경에도 

불구하고 약 200여 명이 모여 자리

를 채웠다. 참석자의 절반 가까이

가 한인들이 아닌 미국인들이었으

며, 자녀의 손을 잡고 온 가족 단위 

관객도 있었다. 

전통 무용부터 K팝까지, 무대 위 

평화의 하모니 

행사는 '아리랑 합창'과 방탄소

년단(BTS) 음악을 어우른 리믹스 

그랜드 오프닝으로 막을 올렸다. 

주최 측이 나눠준 응원봉을 흔들며 

관객들이 무대와 함께 호흡했고, 

노스이스턴 대학교 K팝 댄스팀과 

베이커 스쿨K팝 팀 학생들이 차례

로 무대에 올랐다. 

이어 한국 전통 공연이 이어졌다

. 디딤춤 팀은 번영과 평화를 기원

하는 '태평무'를 선보였고, 베이커 

스쿨 학생들은 '부채춤'으로 한국

적 색감과 곡선의 미를 표현했다. 

행사 마지막은 아리랑과 닐리리야 

팀의 '난타' 공연이 장식했다. 

청소년 13명의 평화 연설… "총 대

신 응원봉을 들자" 

이번 페스티벌에서 가장 큰 공감

을 얻은 순서는 공연 사이에 진행

된 '청소년 평화 연설'이었다. 한인 

초·중·고등학생들과 비한인 학

생 등 모두 13명이 8개의 연설을 이

어갔다. 

이란에서 이주해 온 한 학생은 "

이란의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는 다

르지 않다"며 "전 세계 어린이들이 

전쟁의 공포 대신 K팝을 듣고 춤을 

출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고 

말해 감동을 전했다.  

다른 학생들은 "우리의 손에 총 

대신 응원봉을 들자"며 70년 넘게 

이어진 한반도 휴전 상태를 끝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음악, 노래, 춤을 통한 소통과 

연대라고 강조했다. 한 학생은 연

설 도중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진

심을 담아 부르며 한반도 평화가 

세계 평화의 시작임을 알렸다. 

행사장에서는 모든 참석자에게 

김밥이 제공돼 한국의 음식 문화를 

함께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

날 큰 인기를 끈 부스는 '평화 메시

지 및 설문' 코너였다. 한반도 평화

를 염원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설문

에 참여한 이들에게는 한과·약과 

등 한국식 디저트와 함께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호랑

이 키링'이 선물로 증정됐다. 

"K-컬처는 결국 K-피스로 완성된

다"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 측은 

"K-컬처는 결국 K-피스로 완성된

다"며 "전 세계가 열광하는 한국의 

문화적 역량이 한반도의 긴장을 해

소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소중한 

자산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주보스턴 대한

민국 총영사관의 후원으로 진행됐

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 주최, 우천에 월댐 새빛교회에서  
청소년 평화 연설, 전통 무용 그리고 K팝 무대 어우러져 

우천으로 인해 월댐 새빛교회로 옮겨져 개최된 평통 보스톤협의회의 '보스턴 K-페스티벌' 참가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 아래= 베이커 스쿨 학생들이 부채춤을 선보이고 있는 모습

tel:+1-617-505-6771
tel:+1-929-600-4880
https://bostonkorea.com/news/k-%EC%BB%AC%EC%B2%98%EC%9D%98-%EC%A2%85%EC%B0%A9%EC%97%AD%EC%9D%80-%ED%95%9C%EB%B0%98%EB%8F%84-%ED%8F%89%ED%99%94-%EB%B3%B4%EC%8A%A4%ED%84%B4-k-%ED%94%BC%EC%8A%A4-%ED%8E%98%EC%8A%A4%ED%8B%B0%EB%B2%8C-%EC%84%B1%EB%A3%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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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 '2026 청소년 평화통일 골든벨' 개최
오아시스 뮤직 시리즈, 5월 16일 봄 음악회… "사랑 안에서 함께 모이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한인교회

가 지역 주민을 위해 운영해온 오아시스 뮤직 시리

즈(Oasis Music Series)가 오는 5월 16일(토) 저녁 7

시 봄 음악회 '사랑 안에서 함께 모이다(To Gather 

in Love)'를 연다. 부제는 '18세기부터 21세기까지의 

음악 한 다발(A Bouquet of Music from the 18th to 

the 21st Century)'이다. 

이번 공연은 4세기에 걸친 음악을 통해 '사랑'이

라는 주제를 다양한 시선으로 조명한다. 바로크 시

대 헨델에서부터 낭만주의의 브람스와 멘델스존, 20

세기 거슈윈과 코른골트, 그리고 동시대 작곡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레퍼토리가 한 무대에 오른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작곡가 이은지의 비올라

·첼로를 위한 신작 '에메랄드 시(Emerald Sea)'의 

초연이다. 이번 음악회를 위해 새롭게 쓰여진 이 곡

은 보스턴 지역 청중에게 처음으로 선을 보인다. 

거슈윈의 친숙한 멜로디는 사랑의 설렘과 기쁨을 

담아내고, 나치를 피해 할리우드로 망명했던 작곡

가 코른골트의 아리아는 망명 작곡가의 삶이 녹아

든 애잔한 감정을 전한다. 서로 다른 시대와 음악 언

어가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무대는 단순한 연주회

를 넘어, 음악으로 감정과 순간을 함께 나누는 따뜻

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공연에 이어 이

번에도 마지막 순서에 래플(raffle) 이벤트가 마련

돼 있다. 

오아시스 뮤직 시리즈는 보스턴과 브루클라인 지

역 주민들을 위해 보스톤한인교회가 지속적으로 운

영해온 지역사회 봉사(community outreach) 프로

그램이다. 클래식 음악에 대한 사랑과 그 아름다움

을 나누려는 연주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무대를 

꾸민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온 이때, 

빛과 따스함을 나누는 봄 저녁 음악회에 보스턴 한

인사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교회는 전

했다.  

▶ 공연명: 사랑 안에서 함께 모이다(To Gather 

in Love) – 18세기부터 21세기까지의 음악 한 다발 

▶ 일시: 2026년 5월 16일(토) 저녁 7시 

▶ 장소: ECC 채플(보스톤한인교회 내), 32 Har-

vard St., Brookline, MA 02445 

▶ 입장료: 무료 (사전 등록 권장 – Eventbrite) 

▶ 문의 및 등록: www.ecckcb.org 

<전체 기사 읽기>

헨델부터 거슈윈, 코른골트, 이은지 신작초연까지… 
4세기를 가로지른 '사랑' 한 다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

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협의회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한

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을 심어주기 위해 '2026년 청소년 평화

통일 골든벨'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오는 6월 13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월댐 새빛교회 내 민주평

통 보스턴협의회 회의실(730 Main 

Street, Waltham, MA 02451)에서 열린

다. 매사추세츠(MA), 로드아일랜드

(RI), 메인(ME), 뉴햄프셔(NH), 버몬

트(VT) 등 뉴잉글랜드 5개 주에 거주

하는 5학년부터 12학년 학생이 참가 대

상이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퀴즈 대결을 넘

어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평

화 통일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학습

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모든 

참가자에게 공정한 준비 기간을 제공

하기 위해 예상 문제 등 학습 자료는 접

수 마감 후인 5월 하순경 모든 신청자

에게 이메일로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대회의 성적 우수자에게는 상과 상

금이 주어진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300달러, 우수상 1명에게는 200달러, 장

려상 3명에게는 각 100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증정된다. 

참가 신청은 5월 12일(화)부터 5월 20

일(수)까지 받는다. 신청 링크는 

https://forms.gle/aWY7EFrPtybB2B1

J8 이 며 , 문 의 는  이 메 일

(nuac.boston.2025@gmail.com)로 가능

하다. 단, 최근 3년 이내에 한국 본선 대

회에 참가했던 학생은 본선 진출 자격

이 제한될 수 있다.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 관계자는 "

차세대 리더들이 통일 한국의 미래를 

그려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이번 대회

에 지역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를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 개요] 

일시: 2026년 6월 13일(토) 오후 1:30 

~ 4:30 

장소: 730 Main Street, Waltham, 

MA 02451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 회

의실, 새빛교회 내) 

대상: 뉴잉글랜드 5개 주(MA, RI, 

ME, NH, VT) 거주 5~12학년 학생 

신청 기간: 2026년 5월 12일 ~ 5월 20

일 

신 청  링 크 : 

https://forms.gle/aWY7EFrPtybB2B1

J8 

문의: nuac.boston.2025@gmail.com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6월 13일 월댐서 뉴잉글랜드 5개 주 5~12학년 대상… 5월 12일부터 신청 접수

tel:+1-781-322-4914
mailto:maldensmartdental@gmail.com
https://bostonkorea.com/news/%EC%98%A4%EC%95%84%EC%8B%9C%EC%8A%A4-%EB%AE%A4%EC%A7%81-%EC%8B%9C%EB%A6%AC%EC%A6%88-5%EC%9B%94-16%EC%9D%BC-%EB%B4%84-%EC%9D%8C%EC%95%85%ED%9A%8C-%EC%82%AC%EB%9E%91/
https://bostonkorea.com/news/%EB%AF%BC%EC%A3%BC%ED%8F%89%ED%86%B5-%EB%B3%B4%EC%8A%A4%ED%84%B4%ED%98%91%EC%9D%98%ED%9A%8C-2026-%EC%B2%AD%EC%86%8C%EB%85%84-%ED%8F%89%ED%99%94%ED%86%B5%EC%9D%BC-%EA%B3%A8%EB%93%A0%EB%B2%A8-%EA%B0%9C%EC%B5%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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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타바이러스 발생 크루즈선에 뉴햄프셔 거주자 2명 탑승 확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치명적인 한타바이러스

(Hantavirus)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에 뉴햄프셔주(NH) 주소

를 둔 미국인 2명이 탑승했던 것으

로 확인됐다. 

뉴햄프셔주 보건복지부는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 두 사람이 

현재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뉴햄프

셔에는 머무르지 않고 있다고 밝혔

다. 주 보건당국은 "이들이 뉴햄프

셔로 돌아올 경우 본인과 시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모니

터링을 조율하고자 연방 보건 당국

과 협력 중"이라며 "현재 주민들에

게 보건상 위험은 없으며, 추가 정

보가 확보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뉴햄프셔 주소지의 두 사람은 5

월 2일 첫 한타바이러스 확진 사례

가 확인된 이후에도 MV 혼디우스

(MV Hondius)호에 남아 있던 미

국인 17명에 속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지난달 7명 정도

의 다른 미국인은 이미 그 전에 하

선한 상태였다. 

이번 사태는 네덜란드 회사 오션

와이드 익스페디션스(Oceanwide 

Expeditions) 소속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가 지난 4월 1일 아르헨

티나 우수아이아(Ushuaia)를 떠나 

남극과 남대서양 외딴 섬들을 도는 

일정으로 출항하면서 시작됐다. 23

개국 출신 약 150명의 승객과 승무

원이 배에 타고 있었다. 

승객 가운데 첫 환자는 4월 11일 

사망했다. 그의 시신은 4월 24일 세

인트헬레나섬에서 옮겨졌고, 동승

했던 부인은 하선 후 이틀 만에 요

하네스버그 병원에서 숨졌다. 선상

에서 또 한 명이 사망하면서 현재

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모두 3명이

다. 한타바이러스로 인한 사망 2명, 

나머지 1명은 조사 중이다. 

WHO에 따르면 5월 8일 현재 의

심 사례 2건과 확진 6건을 포함해 

총 8건의 감염이 확인됐다. 이번에 

검출된 바이러스는 안데스 바이러

스(Andes virus)로, 한타바이러스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 간 전파가 

문서화된 종류다. 

보스턴에 거주하는 여행 인플루

언서 제이크 로스마린도 이 배에 

타고 있었다. 그는 11일 오마하에 

위치한 네브래스카 의대(Univer-

sity of Nebraska Medical Center)

의 격리 시설에서 셀카를 찍어 인

스타그램에 올렸다. 미국으로 돌아

온 17명의 미국인과 미국 거주 영국

인 1명을 합한 18명이 모두 이곳 연

방 격리 시설로 후송됐다. 이들 중 

한 명은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증

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MV 혼디우스호는 5주 넘는 항

해 끝에 10일 오전 5시 30분경 스페

인령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섬의 

그라나디야 항(Port of Granadilla)

에 도착했다. 카나리아 자치주 페

르난도 클라비호 주지사가 코로나

19 당시 경험을 이유로 입항을 반대

했고 테네리페 항만 노동자들도 항

의 시위를 벌이는 등 진통이 있었

지만, 스페인 정부는 "국제법과 인

도주의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며 

입항을 승인했다. 

스페인 보건부에 따르면 첫날 19

개국 국적의 승객 94명이 하선했으

며, 11일 마지막 그룹까지 모두 자

국으로 귀국하거나 네덜란드로 옮

겨졌다. 오션와이드 익스페디션스

에 따르면 승무원 35명과 승객 87명 

등 모두 122명이 본국으로 송환됐

다. 프랑스 승객 5명 가운데 1명은 

귀국 비행기 안에서 증상이 나타나 

모두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직접 테네리페에서 대

응을 지휘하며 "이번 사태는 또 다

른 코로나19가 아니다"라고 강조했

다. 그는 "일반 시민에 대한 위험은 

낮다. 시민들이 두려워하거나 공황 

상태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

다. 

한타바이러스란 

한타바이러스는 통상 감염된 설

치류의 소변이나 배설물에 노출돼 

감염되는 치명적인 희귀 질환으로,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인 안데스 

바이러스는 한타바이러스 종류 중 

유일하게 사람 간 전파 사례가 보

고된 종이지만, WHO는 전파 위험

은 여전히 낮다고 밝혔다. 이 바이

러스는 한국의 고 이호왕 박사가 

발견했다. 그는 바이러스를 찾아낸 

한탄강의 이름을 따서 ‘한탄 바이

러스’라 명명했고 오늘날 한타바

이러스 명칭의 유래가 됐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MV 혼디우스호 발 국제 보건 비상사태… 현재까지 8건 감염 
보스턴 여행 인플루언서도타 네브래스카 격리 시설로 후송 

https://youngdentistrypc.com
tel:+1-978-459-0594
tel:+1-617-455-8073
mailto:mwl@mwleecpa.com
tel:+1-978-303-7000
mailto:jkeum56@gmail.com
https://bostonkorea.com/news/%ED%95%9C%ED%83%80%EB%B0%94%EC%9D%B4%EB%9F%AC%EC%8A%A4-%EB%B0%9C%EC%83%9D-%ED%81%AC%EB%A3%A8%EC%A6%88%EC%84%A0%EC%97%90-%EB%89%B4%ED%96%84%ED%94%84%EC%85%94-%EA%B1%B0%EC%A3%BC%EC%9E%90-2%EB%AA%85-%ED%83%91%EC%8A%B9-%ED%99%95%EC%9D%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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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주일 미사 미사 Lord’’s s Day MassMass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Korean) 

  

평일 미사 평일 미사 WWeekekdaday y MaMassss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매달 첫째)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성당연락처 CoContantact ct UsUs 

45 Ash Street, Newton,  MA 02466 

(617)558-2711   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www.BostonKoreanCatholic.org 

청년 인재들 보스턴 "5년 내 떠나겠다" 26%로 늘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치솟는 주거비를 견디지 못한 

젊은 고학력 인력이 보스턴을 떠나

겠다는 의견이 늘면서 지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빠져나가고 있

다는 경고가 나왔다. 

그레이터보스턴상공회의소재단

(Greater Boston Chamber of Com-

merce Foundation)이 의뢰해 진행

한 '2026 청년 거주자 설문조사' 결과

에 따르면, 보스턴 도시권에 거주하

는 20~30세 청년 가운데 26%가 향후 

5년 안에 이 지역을 떠날 계획이라고 

답했다. 

지역 생활 만족도 역시 가파르게 

떨어졌다. 3년 전 89%였던 만족도는 

79%까지 내려앉았다. 떠나려는 이

유로는 응답자의 78%가 렌트비를, 

72%가 주택 구입이 불가능한 점을 

꼽았다. 

특히 동북부 지역을 떠나려는 청

년 가운데 거의 절반이 남부행을 계

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사이트 리얼터닷컴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보스턴의 렌트

비 중간값은 월 2,918달러로, 뉴욕, 샌

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다. 주택 매물 가격 중간

값은 83만 2,500달러로 전국 중간값

의 거의 두 배 수준이다. 

리얼터닷컴이 발표한 주별 주거 

비용 평가에서 매사추세츠는 가격과 

신규 건설 모두에서 뒤처져 'F' 등급

을 받았다. 

리얼터닷컴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

이크 크리멜은 "보스턴의 청년들은 

압도적으로 고학력 대졸자들이며, 

노동시장과 창업·혁신 생태계, 그

리고 지역 서비스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스

턴 임대시장 위기의 뿌리는 끊임없

이 공급되는 젊고 교육받은 세입자

에 비해 그들이 들어갈 임대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보스턴에서는 해마다 하버드와 

MIT를 비롯한 명문 대학들이 수많

은 졸업생을 배출하지만, 이들 중 많

은 수가 더 이상 지역에 머물며 경제

에 기여할 여력이 없다는 분석이다. 

상공회의소재단은 보도자료에서 

"지역이 주택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

데, 청년 거주자들이 인구학적 배경

과 관계없이 모두 주거 가용성과 부

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며 "지역 지도자들이 가장 시급

히 다뤄야 할 과제로 응답자들은 주

택, 의료 접근성, 양질의 일자리를 꼽

았다"고 밝혔다. 

재단은 또한 "경쟁 대상이 되는 다

른 주들이 보스턴보다 저렴하다면, 

렌트 또는 매입할 수 있는 저렴한 주

택을 찾는 청년들에게는 그쪽이 매

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모라 힐리 주지사가 추진한 50억 

달러 규모 이상의 '어포더블홈스법

(Affordable Homes Act)'에도 불구

하고 매사추세츠의 주택 공급은 좀

처럼 늘지 않고 있다. 

힐리 주지사는 최근 라디오 방송

에서 "지난 3년 반 동안 10만 채의 주

택을 추진해왔다. 충분한가? 아니다

"라며 "주 전역의 모든 지역사회가 

주택이 지역 활력의 근간이라는 점

을 이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월세 중간값 2,918달러로 뉴욕·샌프란시스코 추월 
보스턴상의 청년80%가 주거비 및 렌트비가 주 원인  
렌트비 중간값 뉴욕, 샌프란시스코, LA보다 높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곳곳에서 흑

곰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잇따르

고 있다. 서부 지역뿐 아니라 우스

터카운티를 포함한 주 중부까지 

곰이 서식지를 확장하고 있기 때

문이다.  

12일 보스턴글로브 보도에 따

르면, 지난 주말 우스터카운티의 

그래프턴과 슈루즈베리에서 경

찰 및 소방관 등 응급 대응 인력이 

곰 목격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슈

루즈베리에서는 어린 곰 한 마리

를 마취해 인적이 드문 시골 지역

으로 옮겨졌다. 또 다른 한 주민은 

이번 주 페이스북에 치코피

(Chicopee, MA)에서 이웃집 쓰

레기통을 뒤지는 곰을 봤다는 글

을 올렸다. 

매사추세츠  야생동물국

(MassWildlife) 소속 흑곰 생물학

자 데이브 와틀스는 "사람들이 집 

주변에 두고 있는 먹이 때문에 곰

이 가정 집에 출몰한다"고 말하고 

"새 모이통을 치우고 쓰레기를 잘 

보관해 곰을 집으로 끌어들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매사추세츠에 서식하는 유일

한 곰은 흑곰(black bear)이며, 주 

전체에 약 4,50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와틀스 박사는 

매사추세츠 서부로 갈수록 곰의 

밀도가 높아지며, 이들 곰이 "마

을에 완전히 통합돼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곰 한 마리의 활

동 반경은 수많은 주택가를 포함

한다. 곰들이 말 그대로 이런 동네 

안에서, 또는 바로 옆에서 살면서 

사람들 가까이에 오랜 시간 머무

르고 있다"고 말했다. 

5월과 6월은 곰 목격 신고가 가

장 많은 시기다. 1살이 된 어린 곰

들이 어미로부터 독립해 새 영역

을 찾아 이동하기 때문이다. 와틀

스 박사는 "이제 어린 곰들이 들

판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

고를 일으킬 수 있고, 이동 과정에

서 더 자주 눈에 띈다"며 "여기에 

짝짓기 철까지 다가와 매사추세

츠 곰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

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곰을 마주쳤을 경우 와틀스 박

사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곰을 위협해 쫓아내려

는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곰들은 사람이 소리를 지

르거나 경적을 울리는 일을 너무 

많이 겪어서 그런 행동에 익숙하

다. "고 말했다. 그는 "마당에 있는 

흑곰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공

격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흑곰은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

는 크고 힘센 동물이라는 점을 잊

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매사추세츠 야생동물국에 따

르면, 마을이나 주택가에서 곰을 

보면 그대로 두는 것이 원칙이다. 

대부분의 경우 곰은 스스로 숲으

로 돌아간다. 다만 인구 밀집 지역

에 곰이 나타났을 때는 환경 경찰 

(1-800-632-8075)이나 가까운 매

사추세츠 야생동물국 지역사무

소에 신고하면 된다. 

<전체 기사 읽기>

매사추세츠 곳곳서 봄철 곰 목격 늘어
5~6월 새끼 곰 독립, 짝짓기철 겹쳐 활동 활발

mailto:help@bostonkoreancatholic.org
tel:+1-617-558-2711
mailto: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https://www.bostonkoreancatholic.org
tel:+1-201-667-9777
mailto:namjojin@gmail.com
http://www.bnhkgmc.org
https://bostonkorea.com/news/%EC%B2%AD%EB%85%84-%EC%9D%B8%EC%9E%AC%EB%93%A4-%EB%B3%B4%EC%8A%A4%ED%84%B4-5%EB%85%84-%EB%82%B4-%EB%96%A0%EB%82%98%EA%B2%A0%EB%8B%A4-26%EB%A1%9C-%EB%8A%98%EC%96%B4/
https://bostonkorea.com/news/%EB%A7%A4%EC%82%AC%EC%B6%94%EC%84%B8%EC%B8%A0-%EA%B3%B3%EA%B3%B3%EC%84%9C-%EB%B4%84%EC%B2%A0-%EA%B3%B0-%EB%AA%A9%EA%B2%A9-%EB%8A%98%EC%96%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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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들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www.premierworksp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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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1-617-838-4980
mailto:support@bostonpworks.com
https://www.premierworksp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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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70.0508  
978.87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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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총격범, 정신병원 퇴원 3일 만에 60발 난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지난 11일 케임브리지 메모리얼 

드라이브에서 60여 발을 무차별 난

사해 운전자 2명을 중태에 빠뜨린 용

의자가 사건 사흘 전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건 

발생 2시간 전부터 가석방 담당관에

게 자살 시사 발언과 함께 반자동 소

총을 흔드는 모습을 화상통화로 보

였으며, 경찰이 그를 추적하는 사이 

결국 그는 도로 위에서 무차별 총격

을 벌였다. 

12일 WBUR, CBS 보스턴, 보스턴

글로브 등 현지 언론은 케임브리지 

지방법원에 제출된 매사추세츠 주 

경찰 보고서와 형사 기소장을 통해 

사건의 상세 경위를 보도했다. 보도

에 따르면 용의자 타일러 브라운(46)

은 지난 8일 금요일 매사추세츠 벨몬

트에 있는 정신병원 맥린 병원

(McLean Hospital)에서 퇴원한 상

태였다. 그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불안, 우울증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다. 

미들섹스카운티 검찰은 브라운에

게 살해 의도 무장 폭행 2건, 무허가 

총기 소지, 대용량 화기 소지, 화기 

사용 폭행 등 모두 8개 혐의를 적용

했다. 그는 현재 보스턴의 한 병원에

서 총상 치료를 받고 있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사건 2시간 전, 같은 월세 집 거주자

가 "정신이 나갔다" 신고 

사건 당일인 11일 오전, 브라운과 

같은 월세 집(Rooming house)에 거

주하는 한 남성이 가석방 담당관에

게 "브라운이 전날 밤 내내 술과 약

물에 취해 있었고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알렸다. 가석방 담당관은 정오 

무렵 브라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상태에서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브

라운은 자살 시사 발언을 했고, 가석

방 담당관은 즉시 911에 신고한 뒤 상

관에게 보고하고 브라운의 도체스터 

자택으로 향했다. 

오후 12시 8분경 브라운은 다른 전

화번호로 가석방 담당관에게 페이스

타임 화상통화를 걸어왔다. 그는 자

신의 집이 아닌 부엌으로 보이는 곳

에서 반자동 소총을 흔들며 "이 사람

들 정말 대가를 치를 거다", "다시는 

감옥에 안 간다"고 말했다. 그날 오

후 브라운은 약물 검사를 받기로 예

정돼 있었다. 그는 또한 과거 살인을 

저질렀고 "잡히지 않은 살인도 있다

"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담당관은 브라운의 모습을 

스크린샷으로 찍어 경찰에 보냈고 

브라운은 통화를 끊었다. 가석방관

이 자택에 도착했을 때 브라운은 이

미 그곳에 없었다. 얼마 후 브라운은 

다시 가석방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제는 타일러 브라운이 아니다. 자신

의 '슈터 네임(shooter name)'을 쓰

고 있다"고 말한 뒤, 계속해서 총을 

흔들며 자살 시사 발언을 이어갔다. 

경찰, 위치 추적했지만 1km 반경 안

에서 따라잡지 못해 

이후 73분 동안 보스턴 경찰은 브

라운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미 비

밀경호국이 케임브리지 반경 1,000

미터 안에 브라운이 있다고 위치를 

좁혀줬다. 보스턴 경찰은 오후 1시 6

분경 케임브리지 경찰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오후 1시 21분경 매사추세츠 가석

방 부서가 추가 영장을 통해 브라운

의 위치를 케임브리지 켈리 로드 51

번지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더 좁혔

다. 그러나 첫 총성이 약 0.5마일(약 

800m) 떨어진 808 메모리얼 드라이

브에서 울려 퍼진 것은 그로부터 약 

9분 뒤인 오후 1시 30분경이었다. 

총격이 벌어지는 동안 한 여성 운

전자는 "총알이 차의 뒷부분을 뚫고 

들어와 자신의 재킷을 스치듯 지나

간 뒤 앞 유리를 관통했다"고 진술했

다. 인근 주유소 직원들은 몸을 숨겼

고, 리버마크 아파트먼트 주민들은 

발코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거나 

영상을 촬영했다. 사건 현장 인근 거

주자 세븐 스파크스는 "총소리에 몸

을 숙여 피하려 했다. 일부 총알이 주

유소에 맞았다"며 "총격범이 총을 공

중에 흔들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소리쳤다"고 전했다. 

총상 입은 두 피해자, MBTA 버스 기

사와 도어대시 배달원 

생명이 위태로운 부상을 입은 피

해자 두 명은 모두 차량 안에 있다가 

변을 당했다. 한 명은 MBTA 버스 

기사였고, 다른 한 명은 도어대시 배

달원으로 가족이 현장에서 WBUR

에 신원을 확인해줬다. 한 피해자는 

카시미르 방구라(Casimir Ban-

goura)로, 삼촌 수피아나 욤부노

(Soufiana Yombuno)는 그가 동네 

세차장으로 가던 중 빗발치는 총탄

에 맞아 차량 통제력을 잃었다고 전

했다. 욤부노는 "하느님께 감사하다. 

그가 살아 있다"고 말했다. 

브라운은 매사추세츠 주 경찰관 

랜던 베니 순경과 무장 시민 1명의 

대응 사격에 팔다리 여러 군데 총상

을 입고 제압됐다. 두 사람의 대응 사

격으로 사건은 단 몇 분 만에 끝났다

.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시민은 전

직 미 해병대원이자 과거 사격 교관

이었다. 그는 당시 메모리얼 드라이

브를 남쪽 방향으로 운전 중이었으

며, 차량 뒷좌석 총보관함에 9mm 글

록 권총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는 브

라운이 베니 순경을 향해 사격하는 

모습을 본 뒤 권총을 꺼내 8발을 발

사했다. 이웃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총에 맞은 브라운이 바닥에 쓰러진 

뒤 누운 채로 총을 던지는 모습이 담

겨 있다. 

2020년 경찰관 살해미수 '관대한 형

량' 다시 도마 위 

이번 사건으로 2021년 브라운에게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한 매사

추세츠 사법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브라운은 2020년 5월 보스턴 

사우스엔드에서 보스턴 경찰관 4명

을 향해 총격을 가했으나, 검찰이 

10~12년형을 권고했음에도 서폭 고

등법원( Suffolk Superior Court) 제

닛 샌더스 판사는 5~6년형을 선고했

다. 그 결과 브라운은 지난해 5월 

MCI 셜리(MCI Shirley) 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당시 양형 심리에서 보스턴 경찰

관 에드워드 게이틀리 3세는 격앙된 

어조로 "브라운은 누구에게든 상처

를 주는 데 거리낌이 없는 매우 위험

한 사람이다. 그가 풀려나면 누군가

를 다치게 하거나 죽일 것이라고 확

신한다"고 증언하며 최고형 선고를 

호소한 바 있다. 샌더스 판사는 "수

정 구슬로 미래를 볼 수는 없지만 위

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며 "나의 직관

이 옳기를, 그리고 당신이 과거처럼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능

력과 의지, 지원을 가지길 기도한다"

고 말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레이철 롤

린스 전 서폭카운티 검사장은 5~6년 

선고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보스

턴경찰순찰대협회는 이번 사건 직후 

X(옛 트위터)에 "5년 전 사법체계가 

경찰관을 살해하려 한 자에게 관용

을 베푼 것은 정신 나간 짓이며, 매일 

목숨을 거는 이들에게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협회장 래리 칼더론은 "이 

사람은 거리에 나와 있어서는 안 됐

다. 사회와 무고한 사람들에게 공정

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12일 성명을 통해 "메모리얼 드라이

브의 끔찍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한

가운데서 주 경찰관들과 응급 대응 

인력은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향해 달려갔다"며 응급 

대응 인력과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전직 해병대원에 사의를 표했다. 힐

리 주지사는 또한 이번 사건이 지난

주 역주행 운전자에 의해 매사추세

츠 주 경찰관이 순직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발생한 점도 언급했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PTSD·우울증 진단46세 타일러 브라운, 가석방관에 자살 시사 
관대한 형량...사법체계 '경고 무시' 책임론 

tel:+1-617-543-8106
tel:+1-978-870-0508
tel:+1-508-523-5389
mailto:koreanschool.ne@gmail.com
https://www.ksneusa.org
https://bostonkorea.com/news/%EC%BC%80%EC%9E%84%EB%B8%8C%EB%A6%AC%EC%A7%80-%EC%B4%9D%EA%B2%A9%EB%B2%94-%EC%A0%95%EC%8B%A0%EB%B3%91%EC%9B%90-%ED%87%B4%EC%9B%90-3%EC%9D%BC-%EB%A7%8C%EC%97%90-60%EB%B0%9C-%EB%82%9C%EC%82%AC/?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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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NE DRAWING CONTEST

오후
2시
(접수)
~
5시
30분
(시상식
포함)
신청
및
마감:
5월
17일
(일)
마감
참가비/1인:
$10
(회원
한국학교
학생)/등록
마감
후:
$15
참가비
보내실
주소:







참가비는
각
학교
대표자가
참가비
총액을
아래의
주소로
발송






(수표는
KSA-NE
로
작성)













Sang
Kang












P.O.
Box
337











Billerica,
MA
01821

<1>
참가자격:
뉴잉글랜드
지역
한국학교
재학생
(Pre-Kinder~11학년)

<2>
참가부문:
크레용,
색연필,
그림물감
등
자유롭게
선택






(유화
제외/콜라주
제외
-
풀,
가위,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입체
작품제출
불가)

<3>
시상
및
심사위원:
Pre
Kinder부터
11학년까지의
학년
별
시상
1.Pre-Kinder는
참가자
전원
시상
2.K-11학년:
각
그룹
별로
대상,
금,
은,
동,
입선상
3.감독/심사
위원:
미술
전공한
분으로
회원교에서
추천한
교사
4.그림
주제는
당일
선택하여
알림

<4>
준비물
및
협조
부탁
(물감,
크레용
사용이
가능한
종이는
협의회에서
준비)
1.물감,
크레용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모든
재료를
준비
합니다.
2.야외에서
진행시
보드
또는
이젤
및
돗자리(또는
의자)가
필요합니다.

<5>
각
학생/가족
별로
준비할
사항




:
기본
구급용품과
선크림·모자·모기약을
준비하고,
공원에서는
취사(그릴·불
사용)가







금지되므로,
간식은
각
가정이
준비하며
쓰레기는
행사
후
직접
수거합니다.

<6>
행사
당일
또는
전날
비가
많이
오거나,
더위가
심한
경우
학교
내부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0–2:30
접수
2:30–3:00
개회식
및
주제
선정
3:00–3:10
대회장소
이동
3:10–4:10
대회
4:10–4:40
심사
4:40–5:30
시상식
및
폐회

순서

2026년도 뉴잉글랜드지역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일시
및
장소:
2026년
5월
23일(토)
오후
2시부터
오크힐
파크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주최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 협의회
후원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 협의회 교장단 및 이사회

https://forms.gle/ZnE3Wya5Ti2mzkzC8

자세한
사항은
참가
신청자에
한해,
신청
시
기재하신
이메일로
안내드릴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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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진지는 붉은 고기와 어울리

는 와인은 물론 한국의 고급 소주

인 화요를 비롯해 일반 소주 등을 

구비해 놓고 있으며 생 막걸리와 

복분자 주도 선택할 수 있어 준비

해 한국에서 고기를 먹는 느낌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 사포로, 샘아

담스 등의 생맥주도 준비되어 있다

.  

고기와 함께 고급 소금, 표고버

섯 와사비장, 절임생강 등이 제공

된다. 기본찬으로 나오는 새우젓, 

오징어젓, 구운 파프리카를 섞어 

만든 진지 파우더와 곁들여 먹으면 

더욱 맛이 풍부해진다. 

메인 메뉴 전 애피타이저로는 육

회(24 달러) 또는 육전(24 달러)을 

선택할 수 있다. 고기를 먹고 난 후 

들기름, 비빔, 물막국수(각 12달러

), 고추장찌게, 된장찌개(각 12달러

) 등을 선택해 식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진지는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으

므로 원하는 식사시간보다 조금 일

찍가서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

는 게 좋다. 진지 운영진은 조만간 

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스턴은 블랜차드(Blan-

chard) 주류판매점 옆쪽 공영주차

장 또는 거리주차외 특별한 대형 

주차 공간이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

하는 것이 좋으며, 차로 방문할 경

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방문하는 

것이 현명하다.  

곽주헌 사장은 지난 1월 보스톤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제일 중

요한 것은 모시고 가고 싶은 식당

”이라고 말한 바 있다. 4일 곽 사장

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지켰죠

?”라며 웃음을 지었다.  

진지의 경영진은 산바다에 이어 

진지까지 성공을 거두며 보스톤에

서 새로운 한식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보스턴을 넘어 미국

의 새로운 외식산업의 트렌드를 만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산바다는 주말의 경우 오픈시간

부터 마지막 주문까지 모든 테이블

이 만석과 웨이팅을 기록할 정도다

. 이로 인해 야간에 포차 형식으로 

운영하려던 밤바다는 아직 본격적

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여름 이후에나 재오픈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2년이 넘는 철저한 시장 조사와 

한식 메뉴 개발, 운영 시스템 구축

을 거친 이들의 행보는 한식당도 

이제 감각과 경험을 넘어 기업 경

영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곽주헌 사장은 “진지와 산바다

에서는 고객 만족을 위해 함께 노

력할 사람들을 찾고 있다. 많이 지

원해 달라”고 밝혔다. 자세한 정

보는 보스톤코리아 구인란을 참조

하면 된다. 진지는 165 Brighton 

Ave., Allston, MA에 위치하고 있

다.  

▶▶1면에 이어서

보스턴 고급 한식 고기구이집 '진지' 오픈…메뉴·가격·주문법 총정리

https://mass.gov/youthgambling
https://www.snuaane.org
https://bostonkorea.com/news/%EB%B3%B4%EC%8A%A4%ED%84%B4-%EA%B3%A0%EA%B8%89-%ED%95%9C%EC%8B%9D-%EA%B3%A0%EA%B8%B0%EA%B5%AC%EC%9D%B4%EC%A7%91-%EC%A7%84%EC%A7%80-%EC%98%A4%ED%94%88%EB%A9%94%EB%89%B4%EA%B0%80%EA%B2%A9%EC%A3%BC%EB%AC%B8%EB%B2%95-%EC%B4%9D%EC%A0%95%EB%A6%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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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예의 대가들 보스턴에 집결…백우동인회·뉴잉글랜드 한국학교50주년 기념전

관의 반세기를 한자리에서 기념하는 

보스턴 초대전이 성사됐다. 

이번 전시는 뉴잉글랜드 지역 한

인사회에서 한 세대 반 동안 한국어

와 한국 문화의 뿌리를 지켜온 한국

학교와, 같은 시간 동안 한국 전통 서

화의 정신을 이어온 백우동인회가 

만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

다. 

이번 해외전에는 모두 18명의 작가

가 작품을 출품했다. 한국문인화협

회 부이사장과 진주교육대학교 평생

교육원 문인화 강사를 역임한 김정

규 작가,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 

수상 및 심사위원을 지낸 김장호 작

가, 보병11사단 예술 서예대전 금상

과 윤산서장배 서예대전 입선 경력

의 최덕봉 작가, 대한민국서예대전 

우수상 및 초대작가인 박순아 작가, 

다수의 그룹전과 초대전에 참여한 

강해중 작가 등이 참여한다. 

또 김부길 작가, 대한민국공무원

미술대전 입선과 대한민국동양서예

대전 우수상을 수상한 이영길 작가,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서예교사로 20

년간 봉직하며 2024년 대통령 자원봉

사상 금상을 수상한 정성렬 작가, 이

강식 작가, 건축사 이영운 작가도 작

품을 냈다. 

이밖에 대한민국서예대전 심사위

원과 부산서예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한 최석찬 작가,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선

임연구원과 서울대·홍익대 미술대

학 동양화과 초빙교수를 지낸 이승

우 작가, 김숙희 작가, 진주공예인협

회 회원 이현자 작가, 한국형염인형

협회장 류오동 작가, 정복순 작가, 문

학박사 이영숙 작가, 정연우 작가, 허

진영 작가, 초크아트·디자인아트·

캘리그라피 강사 장현숙 작가도 함

께한다. 

출품작의 폭도 넓다. 전서, 예서, 해

서, 행초서를 망라한 정통 서예부터 

한글 시서, 사군자, 문인화, 전통 한복 

인형에 이르기까지 한국 전통 예술

의 다양한 흐름을 한자리에서 감상

할 수 있다. 

김장호 작가의 ‘고린도전서 일절

’, 최덕봉 작가의 ‘그리움’, 박순

아 작가의 ‘황국’, 강해중 작가의 

‘설풍고송’, 정성렬 작가의 ‘丹

心’, 이영운 작가의 ‘아미산-경복

궁 교태전 후원’, 김부길 작가의 ‘

유치환의 바위’, 이영길 작가의 ‘

정지용 시 향수’, 류오동 작가의 ‘

아청색 당의’, 최석찬 작가의 ‘아

리랑’, 이현자 작가의 ‘매화가 필 

때면…’, 정연우 작가의 ‘세상에

서 가장 소중한 것’, 김숙희 작가의 

‘그리움’, 이승우 작가의 ‘무불

형통’, 이영숙 작가의 ‘호수’, 허

진영 작가의 ‘요기추자국’, 장현

숙 작가의 ‘집, 두고 온 정’, 정복순 

작가의 ‘봄바람’ 등이 보스턴 관

람객을 맞는다. 

이번 전시 참여 작가들은 대부분 

한국 서단에서 현직 작가로 활동 중

인 중진·원로들이다. 작품 출품과 

별도로 김정규, 김장호, 강해중, 김부

길, 이영운, 김숙희, 장현숙 작가 등 7

명은 직접 보스턴을 방문해 관람객

을 만날 예정이다. 한국 서예와 문인

화의 중견 작가들을 한자리에서 만

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이번 동인전의 보스턴 유치에는 

정성렬 작가의 역할이 컸다. 뉴잉글

랜드 한국학교 서예교사로 20년간 봉

직해 온 정 작가는 한국학교와 백우

동인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 정 

작가는 “보스턴 전시가 성사되기까

지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남일 교장 

선생님이 물심양면으로 협력해주셨

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앞서 백우동인회 국내전은 지난 4

월 3일부터 9일까지 경남 진주시 남

강로 11에 위치한 울트라블루 갤러리

에서 열렸다. 

서예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시·서

·화 가운데 ‘서’를 담당하며 정

신 수양과 조형예술이 결합된 장르

로 자리 잡아왔다. 한자를 바탕으로 

발전했지만 조선 후기 추사 김정희

의 추사체를 거쳐 독자적 흐름을 형

성했고, 광복 이후에는 한글 서예도 

중요한 한 축으로 성장했다. 

이번 전시는 한문 정통 서체, 한글 

서예, 사군자, 문인화, 전통 공예 작품

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국 전통 예술의 흐름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editor@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https://mass.gov/dontmissout
https://bostonkorea.com/news/%ED%95%9C%EA%B5%AD-%EC%84%9C%EC%98%88%EC%9D%98-%EB%8C%80%EA%B0%80%EB%93%A4-%EB%B3%B4%EC%8A%A4%ED%84%B4%EC%97%90-%EC%A7%91%EA%B2%B0%EB%B0%B1%EC%9A%B0%EB%8F%99%EC%9D%B8%ED%9A%8C%EB%89%B4%EC%9E%89%EA%B8%80%EB%9E%9C%EB%93%9C-%ED%95%9C%EA%B5%AD%ED%95%99%EA%B5%9050%EC%A3%BC%EB%85%84-%EA%B8%B0%EB%85%90%EC%A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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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AI 시대 최대 승자 되나…1년 새 주가 160% 급등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

자 =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인공지

능(AI) 시대의 최대 승자 가운데 하

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1년 사

이 주가가 약 160% 급등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시간외거래에서 한때 

엔비디아를 제치고 세계 시가총액 1

위에 오르기도 했다. 

5월 13일 기준 알파벳의 시가총액

은 약 4조 8천억 달러로, 약 5조 2천억 

달러인 엔비디아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엔

비디아를 가장 빠르게 추격하는 기

업이 누구냐”는 질문에 점점 더 많

은 투자자들이 알파벳을 지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상승세는 가파르다. 알

파벳 주가는 최근 6개월 사이 약 40% 

이상 상승하며 주요 빅테크 가운데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월간 상승률이 2004년 상장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분석

도 나왔다. 

한때 시장은 AI 경쟁에서 오픈AI

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서고, 구글

은 뒤처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

나 최근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월가는 이제 구글이 AI 산업의 거의 

모든 단계를 자체적으로 갖춘 드문 

기업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딥워터자산운용의 진 먼스터 매니

징파트너는 “구글은 현재 가장 잘 

자리 잡은 AI 기업 가운데 하나”라

며 “칩, 모델, 인프라, 유통망까지 

거의 모든 요소를 자체 보유하고 있

으면서도 막대한 현금을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구글은 자체 AI 모델인 제

미나이(Gemini), 연구 조직 딥마인

드(DeepMind), 클라우드 사업부, 자

체 설계 AI 반도체 TPU(Tensor 

Processing Unit)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검색엔진, 유튜브, 안드

로이드라는 글로벌 플랫폼까지 갖추

고 있어 AI 기술을 실제 사용자 서비

스로 연결할 수 있는 강력한 유통망

도 확보하고 있다. 

이른바 ‘풀스택 AI 기업’이라

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AI 모델만 

가진 회사도 아니고, 칩만 만드는 회

사도 아니라는 뜻이다. AI 데이터센

터부터 반도체, 클라우드, 소비자 서

비스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돼 

있다는 것이 구글의 가장 큰 강점으

로 꼽힌다. 

최근 실적도 시장 기대를 크게 웃

돌았다. 알파벳은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2% 증가한 약 1,099억 달

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글 

클라우드 매출은 63% 급증했고, 클

라우드 영업이익은 22억 달러에서 66

억 달러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무엇보다 시장이 놀란 부분은 클

라우드 수주잔고였다. 앞으로 들어

올 계약 물량을 의미하는 수주잔고

는 약 4,620억 달러로 거의 두 배 증가

했다. 실적 발표 이후 JP모건은 알파

벳을 기술업종 ‘최선호주’ 가운데 

하나로 꼽았고, 미즈호는 “월가가 

구글 클라우드의 향후 성장성을 여

전히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

다. 

다만 우려도 있다. 현재 구글 클라

우드 수주 증가의 상당 부분이 AI 스

타트업 앤트로픽(Anthropic)에 지

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앤트로픽은 오픈AI의 경쟁사 가

운데 하나로, 기업가치는 매우 높지

만 아직은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다. 

구글은 앤트로픽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고, 앤트로픽은 다시 그 자금 

상당 부분을 구글 클라우드와 TPU 

구매에 사용하고 있다. 

보도된 계약 규모는 약 2천억 달러 

수준이다. 5년 동안 약 5기가와트 규

모의 AI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는 내

용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알파벳 전

체 클라우드 수주잔고의 40%를 넘

는 규모다. 

D.A. 데이비드슨의 길 루리아 분

석가는 이 구조가 지난해 오라클 사

례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오

라클은 수주잔고 급증 발표 이후 주

가가 폭등했지만, 이후 증가분 상당

수가 오픈AI 한 곳에서 나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락했다는 것이

다. 

루리아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아마존, 구글 등 주요 클라우

드 기업들의 수주잔고 가운데 상당 

부분이 결국 오픈AI와 앤트로픽이

라는 두 AI 기업에서 나온다고 분석

했다. 

반면 낙관론도 강하다. 먼스터는 

“이 계약은 오히려 AI 산업이 얼마

나 초기 단계인지를 보여주는 사례

”라며 “현재는 활용 사례가 제한

적이지만 향후 컴퓨팅 수요는 폭발

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설령 앤트로픽이 실패

하더라도 결국 그 자리를 채울 AI 기

업들은 수십 곳 등장하게 될 것”이

라고 전망했다. 

구글의 또 다른 무기는 자체 AI 반

도체 TPU다. 현재 AI 시장은 엔비

디아 GPU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지

만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

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 TPU

는 엔비디아의 현실적 대안으로 주

목받고 있다. 

미즈호는 2027년까지 알파벳 클라

우드 수주잔고 가운데 약 610억 달러

가 TPU 관련 매출에서 나올 수 있다

고 전망했다. 실제로 최근 AI 인프라 

투자 기대감 속에서 AMD, 인텔, 마

이크론 등 반도체 기업 주가도 큰 폭

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 루리아 분석가는 “구글과 아마존

이 강조하는 자체 칩 수요 가운데 상

당 부분은 외부 시장에서 자연스럽

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투자한 AI 기업들에서 나오는 수요

”라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결국 가장 큰 변수는 

‘지나치게 높아진 기대감’이라고 

보고 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 규모를 

최대 1,900억 달러로 제시했다. 지난

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라우드 

인프라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만큼, 투자 성과가 기대에 미치

지 못할 경우 주가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는 2주 앞으로 다가온 구글의 

연례 개발자 행사 ‘구글 I/O’를 주

목하고 있다. 시장은 구글이 제미나

이를 기반으로 한 AI 에이전트 전략

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할지, 그

리고 AI를 실제 수익 모델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

고 있다. 

AI 시대의 승자가 단순히 ‘좋은 

모델’을 가진 기업이 아니라, 칩·

데이터센터·클라우드·서비스·

사용자 플랫폼까지 모두 연결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월

가는 지금 알파벳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 

<전체 기사 읽기>

엔비디아 시총 한때 추격…칩·모델·클라우드·유통망 
모두 가진 ‘풀스택 AI 기업’ 부상

케임브리지 아카마이, 앤트로픽과 18억 달러 클라우드 계약... 주가 27% 급등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

자 =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에 본

사를 둔 인터넷 인프라 기업 아카마

이 테크놀로지스(Akamai Tech-

nologies, 티커AKAM)가 창사 이

래 최대규모인 18억 달러 규모의 클

라우드 컴퓨팅 공급 계약을 인공지

능 회사 앤트로픽과 체결했다. 발표 

당일 주가가 27% 급등하며 화재가 

되고 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의 익명 소식

통 보도에 따르면 양사는 7년간 클

라우드 인프라 서비스(Cloud In-

frastructure Services, CIS)를 공급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아카마이는 

7일 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선도

적 프런티어 모델 제공사(leading 

frontier model provider)"와의 18억 

달러 장기 계약 체결을 밝히면서도 

상대 회사명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8일 블룸버그가 그 상대를 앤트로

픽이라고 보도하면서 시장의 관심

이 집중됐다. 

아카마이 주가는 8일 27% 급등한 

148.38달러로 마감했다. 지난 12개

월간 주가 상승률은 65%에 달한다. 

앤트로픽은 비상장 회사다. 양사 모

두 이번 보도에 대한 공식 논평은 

거부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된 배경에는 앤

트로픽이 만드는 AI 챗봇 클로드

(Claude)의 폭발적 수요 증가가 있

다. 앤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

이(Dario Amodei)는 이번 주 한 콘

퍼런스에서 "올해 1분기에 연환산 

매출과 이용량이 80배(80x) 성장했

다"며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을 확보

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르게 움직이

고 있다"고 말했다. 코딩 자동화 등 

다양한 업무에 클로드를 도입하는 

기업이 급증하면서, 앤트로픽이 모

델을 학습시키고 운영하는 데 필요

한 GPU와 데이터센터 용량이 절

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

다. 

앤트로픽은 아카마이뿐 아니라 

알파벳(구글)과 일론 머스크의 스

페이스X(SpaceX)와도 AI 칩·클

라우드 공급 계약을 잇따라 맺었다

. 이번 주 초 발표된 스페이스X 계

약은 앤트로픽이 한때 머스크와 거

리를 두던 관계에서 화해의 신호로

도 해석됐다. 

아카마이로서도 의미가 큰 계약

이다. 회사 매출의 대부분은 여전히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와 사

이버보안 사업에서 나오지만, 최근 

몇 년간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으로

의 확장에 사활을 걸어왔다. 1분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CIS) 매출

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고, 

보안 사업도 11% 성장했다. 톰 레이

튼  아카마이 CEO는 실적 발표에

서 "이번 18억 달러 계약은 AI 경제

에서 핵심 인프라 제공사로서 우리

의 위치를 한 번 더 입증한다"고 말

했다. 

레이튼 CEO는 또한 "부품 가격

이 오르고 있는 와중에도 아카마이

는 CPU와 GPU 등 모든 핵심 부품

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할 좋은 위치

에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기업 뉴스를 

넘어 매사추세츠 IT 산업 전반에도 

희소식이다. 1998년 MIT에서 분사

해 케임브리지에서 출발한 아카마

이는 그동안 캔달 스퀘어 주변의 새

로운 AI·바이오 스타트업 열풍 속

에서 다소 그늘에 가려진 기업으로 

평가받아왔다. 2024년 11월에는 인

력 감축을 단행하기도 했다. 그런 

회사가 AI 인프라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은 매사

추세츠가 AI 산업에서 점차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신호로 읽혀진다.  

또한 거대 클라우드 회사들(아마

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

글 클라우드)이 용량 부족에 직면

한 상황에서, 아카마이 같은 '대안 

클라우드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

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월스트리트의 아카마이 주가 평가

는 매수 11개, 보유 7개, 매도 2개로 '

매수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editor@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7년간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 회사 사상 최대 계약... 
AI 컴퓨팅 수요 폭증, 매사추세츠 IT 산업에도 호재

https://bostonkorea.com/news/%EC%95%8C%ED%8C%8C%EB%B2%B3-ai-%EC%8B%9C%EB%8C%80-%EC%B5%9C%EB%8C%80-%EC%8A%B9%EC%9E%90-%EB%90%98%EB%82%981%EB%85%84-%EC%83%88-%EC%A3%BC%EA%B0%80/
https://bostonkorea.com/news/%EC%BC%80%EC%9E%84%EB%B8%8C%EB%A6%AC%EC%A7%80-%EC%95%84%EC%B9%B4%EB%A7%88%EC%9D%B4-%EC%95%A4%ED%8A%B8%EB%A1%9C%ED%94%BD%EA%B3%BC-18%EC%96%B5-%EB%8B%AC%EB%9F%AC-%ED%81%B4%EB%9D%BC%EC%9A%B0%EB%93%9C-%EA%B3%84%EC%95%BD-%EC%A3%BC%EA%B0%80/?p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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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턴 아파트 렌트 매물 10년 만에 최다… 세입자 선택지 넓어졌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턴 지역의 아파트 렌트 

매물이 수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으로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이 드물

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시기

를 맞고 있다. 다만 보스턴 렌트 시

장은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빠듯

한 시장 가운데 하나로, 매물이 늘

었어도 집주인 우위 구조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보스턴닷컴이 8일 보도한 내용

에 따르면, 톰슨 부동산 소속 부동

산 중개인이자 그레이터보스턴부

동산중개인협회 차기 회장인 제이

미 톰슨은 "아마 10년 만에 가장 많

은 렌트 매물이 나오고 있다. 우리

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

만 여전히 시장에서 빠르게 소진

되고 있다"고 말했다. 

톰슨 회장은 최근 세입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으며, 매물도 이전보다 조

금 더 오래 시장에 남아 있다고 설

명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단

순히 가격뿐 아니라 편의시설과 

조건을 비교하며 더 나은 선택지

를 고를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그

는 "보스턴 시장이 나아지고는 있

지만, 여전히 집주인 우위 시장"이

라고 평가했다. 

보스턴 렌트 시장의 변화를 보

여주는 핵심 지표는 실시간 렌트

가능율(Real-Time Availability 

Rate)이다. 이는 현재 비어 있거나 

곧 입주가 가능해질 주택의 비율

을 뜻한다. 보스턴패즈에 따르면 

올해 봄에는 통상 4월 중순 이후 빠

르게 소진되던 매물이 4월 말까지 

계속 늘어나는 이례적인 흐름을 

보였다. 5월 들어 학생 졸업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매물은 더 늘어났고

, 보스턴의 렌트가능율은 작년 같

은 시기보다 45% 높은 수준에 이

르렀다. 

그렇다고 렌트 가격이 본격적으

로 떨어진 것은 아니다. 보스턴패

즈 실시간 자료에 따르면 보스턴 

평균 렌트 가격은 3,400달러로, 한 

달 전보다 0.23% 낮아졌지만 1년 

전보다는 2.53%, 2년 전보다는 

4.13% 올랐다. 다만 데메트리오스 

살포글루 보스턴패즈 최고경영자

(CEO)는 집주인들이 대규모 보수

나 투자를 하지 않는 한 올해 렌트 

가격이 크게 더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집주인들

도 올해는 압박을 느끼고 있다. 의

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매물 증가의 배경으로는 여러 

요인이 거론된다. 살포글루 CEO

는 국제학생 감소, 경기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인공지능(AI) 확산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가

능성으로 들었다. 그는 또 서블렛

의 매물 증가가 실직의 초기 신호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그레이터 보스턴상공

회의소재단이 발표한 청년 거주자 

설문조사 결과와도 맞물린다. 

20~30세 청년 가운데 26%가 향후 5

년 안에 보스턴을 떠날 계획이라

고 답한 가운데 렌트 가격 부담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청년층 이

탈과 국제학생 감소가 동시에 수

요를 줄이면서 매물 증가로 이어

지고 있는 셈이다. 

톰슨 회장은 집주인들이 높은 

비율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있고, 많은 세입자가 고용 불안과 

생활비 상승, 높은 유틸리티 비용 

때문에 이사를 미루고 기존 주택

에 머무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설

명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렌트 

가격과 시장 매물 가격을 비교해

보면 시장 가격이 더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급 증가도 시장에 변화를 주

고 있다. 톰슨 회장에 따르면 매사

추세츠에서는 앞으로 2년 동안 약 

1만 가구의 신규 주택이 건설 중이

거나 허가를 받은 상태다. 새 아파

트가 예정대로 시장에 나오면 오

래된 2가구·3가구 주택이나 낡은 

벽돌 건물의 렌트 가격에는 하방 

압력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결국 핵심은 재고"라며 새 건

물들이 제공하는 편의시설 때문에 

일부 수요가 기존 주택에서 이동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 기숙사 확충도 학생 렌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노스이

스턴대는 새 기숙사를 짓고 있으

며, 터프츠대도 새 학생 주거시설

을 건설 중이다. 대학들이 더 많은 

학생을 교내에 수용하게 되면, 학

생 수요에 의존해온 일부 아파트 

렌트 시장은 추가 조정을 받을 가

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가 세

입자들에게는 긍정적이지만, 보스

턴의 주거비 부담이 근본적으로 

완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

다. 모기지 금리가 여전히 6% 안팎

에 머물면서 많은 주민에게는 주

택 구입보다 렌트가 더 현실적인 

선택지로 남아 있다. 톰슨 회장은 "

콘도가 이제 첫 주택 구입자의 새 

출발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ditor@bostonkorea.com 

청년층 이탈과 유학생들의 감소가 원인으로 주목  
평균 렌트 가격 3,400달러로 상승세 둔화 
 "전국에서 가장 빠듯한 시장, 여전히 집주인 우위" 

<전체 기사 읽기>

tel:+1-857-600-6755
https://dependableusa.com
tel:+1-617-458-2733
tel:+1-508-381-9519
https://bostonkorea.com/news/%EB%B3%B4%EC%8A%A4%ED%84%B4-%EC%95%84%ED%8C%8C%ED%8A%B8-%EB%A0%8C%ED%8A%B8-%EB%A7%A4%EB%AC%BC-10%EB%85%84-%EB%A7%8C%EC%97%90-%EC%B5%9C%EB%8B%A4-%EB%A0%8C%ED%8A%B8%EB%B9%84%EB%8A%94/


16 The Boston Korea2026년 5월 15일 금요일  칼럼/문화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
다. 칼럼니스트, 목사

skyusa21@gmail.com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025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1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

씀하사 해돋는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

을 부르셨도다 

14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

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15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

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3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

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시편 50

편 1,14,15,23)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린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지금 하

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 예배는 시간과 장소가 아니다. 예배는 

형식과 순서가 아니다. 시편 50편은 하나님

이 직접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의 기준’

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시편 5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이

시다. 시온에서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 심

판자로 오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나 있

다.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

님 임재하심 앞에 서는 것이다. 우리는 종

종 예배를 ‘내가 드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 앞에 모

였다’라고 말이다.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하지 않으시다. 시

편 50편 7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충

격적인 말씀을 하신다. “내가 네 수소나 

염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왜 그런가? 모든 것이 하나님

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감사의 예

배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선택이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다. 둘째, 하나님을 찾는 예배이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예배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시편 50편 16절에서 21절까지 보면, 하나님

은 더욱 강하게 말씀하신다. 말씀을 말하

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입술은 거룩하

지만 삶은 거짓된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위선적인 신앙이다. 오늘 우

리에게 적용해 보자. 예배는 드리지만 삶

은 그대로인가? 아니면 말씀은 듣지만 변

화가 없는가?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시

편 50편 22절에서 23절까지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고 말씀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두 가지를 말한다. 첫째, 감사하는 사람이

다. 감사는 신앙의 깊이를 보여준다. 환경

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다. 둘째, 행위가 

바른 사람이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말씀한다. 삶이 바로 예배인 것이다. 직장

에서의 태도, 가정에서의 모습, 사람을 대

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예배이다.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하나님이 찾으시

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 삶이 바른사

람(정직한 사람)이다. 예배는 삶이다. 하나

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 “너의 

예배는 진짜냐?” 하고 말이다. 노래는 잘

하지만 감사는 없는가?, 기도는 하지만 순

종은 없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오

늘을 묻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다. 감사가 있는 예배, 진실

이 있는 예배, 삶이 따르는 예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

를 위해 순종하는가. 우리가 형식적인 예

배자가 아니라, 진실한 예배자가 되길 오

늘도 또 기도한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

께 나아가는 오늘이길 기도한다. 환난 중

에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

가 예배가 되길 기도한다. 주님이 기뻐 받

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하

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자이길 오늘도 

기도한다. 할렐루야!!

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5월 17일 - 5월 23일  

● 운수: 어수선하고 안정이 되지 않아서 올바른 판단을 하
기 힘들겠습니다. 중요한 일이나 결정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바

람직합니다. ● 금전: 조금만 신경 쓰면 문제가 될 만한 일을 미리 발견할 수 있으
니 잘 체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 애정: 가족 간의 깊이 있는 대화가 필요합니
다. 대화의 물꼬가 터지면 상황이 많이 나아질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8, 22일 길일. 20, 23일 주의. 

쥐띠 | 대화의 물꼬가 터지면

● 운수: 이제는 노선을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동안 걸
어오던 길과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 금전: 새로운 고

객을 만나게 됩니다. 거래처도 늘어나고 수입이 나아지니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상대에 대한 애정이 샘솟는 시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귀에 들리지 않고 한 사람의 말만 들릴 것입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9, 23일 길일. 18, 21일 주의. 

소띠 | 애정이 샘솟는

● 운수: 말이 씨가 되는 것이니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신통치 않

는 매출 때문에 표정이 어두워지기 쉽습니다. 힘들수록 환하게 웃어야 밝은 내일이 
찾아옵니다. ● 애정: 하루라도 빨리 관계의 끈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
대로 질질 끌려가다가는 결국 상처만 커집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7, 21일 길일. 20, 23일 주의. 

토끼띠 | 환하게 웃어야 밝은 내일이

● 운수: 정확히 사태파악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빨간 신호
등으로 바꿔진지도 모르고 건너가는 것처럼 위험할 수 있습니다. 

● 금전: 내 뜻과는 반대로 가기 쉽습니다. 잘되겠지 믿거니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
지 말고 미리 대책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 애정: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처럼 알지 말았어야 할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8, 20일 길일. 19, 22일 주의. 

범띠 |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처럼

● 운수: 적진인지도 모르고 무방비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
으니 한 걸음 내딛기 전에 미리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아무리 급하더라도 미리 만약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두고 움직여야 합니
다. 그렇게 해야 손해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 애정: 사랑을 의심하고 테스트하려
고 하지 마세요. 알게 되는 것보다 잃게 되는 것이 더 클 것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2, 23일 길일. 19, 21일 주의.  

용띠 | 한 걸음 내딛기 전에 

● 운수: 어느 날 급작스럽게 사고가 찾아오듯이 인생을 바
꿀만한 천금 같은 기회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 

금전: 매상이 떨어져서 고민하던 사람도 돌아가는 상황이 나아지면서 얼굴이 밝아
집니다. 들어오는 것이 늘어나니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 애정: 일과 사랑을 동
시에 얻게 될 것입니다. 일터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20, 23일 길일. 19, 22일 주의. 

뱀띠 | 인생을 바꿀만한 천금 같은 기회

● 운수: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힘
든 일을 겪으면서 배우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 금전: 자신의 이

익보다 여러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는 결정을 하면 결국은 자신에게 득이 됩니다. ● 
애정: 누구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거나 누구보다 내가 더 위에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0, 21일 길일. 17, 23일 주의. 

말띠 | 평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 운수: 모든 것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면 결코 배반하지 
않는 좋은 결과로 답해줄 것입니다. ● 금전: 꼭 필요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이 나아질 것입니다. 
● 애정: 내가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많이 바뀔 것
입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더욱 더 가까워집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17, 20일 길일. 18, 21일 주의. 

양띠 | 열린 마음으로

● 운수: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려울 것 같
이 보이는 일도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 조금만 발품

을 팔면 좋은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활동에 박차를 내보세요. 모처럼 여유 있
게 웃을 수 있겠습니다. ●애정: 꼭 만나야 될 인연을 하늘이 묶어줄 것입니다. 우
연보다 더 강한 필연적인 느낌을 주는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05, 93, 81, 69, 57, 45년생은 18, 22일 길일. 17, 20일 주의. 

닭띠 | 필연적인 느낌을 주는

● 운수: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거나 빼놓고 다닐 수 있습니
다. 움직이기 전에 꼼꼼하게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선긋

기를 잘해야 합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무르게 대응하면 결국 손해는 고스란히 자신
에게 돌아옵니다. ● 애정: 부부문제나 이성문제에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
면 안 됩니다. 괜히 말해서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18, 23일 길일. 17, 19일 주의. 

원숭이띠 | 선 긋기를 잘해야

● 운수: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어도 때가 아니면 잘되지 않고 지치기만 합니다. ● 금전: 

문제가 생기면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자꾸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 보는 금액
이 늘어납니다. ● 애정: 상대의 마음이 열리고 받아들이게 설득하는 것이 쉽지만
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7, 20일 길일. 18, 21일 주의. 

개띠 |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 운수: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오면 빨리 쉬거나 약을 복
용하세요. 무리하고 버티다가는 큰 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금전

: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삶이 알려주는 신호를 무시하고 가면 손해
를 보게 됩니다. ● 애정: 좋은 이미지를 쌓으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이미지가 나빠
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매사에 처신을 잘해야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7, 21일 길일. 19, 22일 주의. 

돼지띠 | 삶이 알려주는 신호를

https://bostonkorea.com/news/%ED%95%98%EB%82%98%EB%8B%98%EC%9D%B4-%EC%B0%BE%EC%9C%BC%EC%8B%9C%EB%8A%94-%EC%98%88%EB%B0%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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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고 발 안쪽 

뼈가 튀어나오는 무지외반증은 시간이 지

날수록 변형이 심해지는 진행성 질환이다

. 초기에는 돌출 부위의 통증과 발적, 굳은

살 정도에 그치지만, 방치하면 두번째 발

가락까지 변형되고 지간신경종, 무릎과 골

반의 불균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통증

이 지속되거나 신발을 신기 어려울 때, 변

형이 계속 진행될 때, 보존치료 효과가 없

으면 수술을 고려하게 된다. 

과거 무지외반증 수술은 피부를 5~10cm

가량 절개하고 뼈를 깎아내는 방식으로 조

직 손상이 커 회복이 오래 걸렸다. 이후 등

장한 2~3세대 최소침습 수술은 절개 범위

는 줄였지만 고정이 약해 재발 위험이 있

고 보행하기까지 회복 시간이 길었다. 반

면 최근 학계에서 나온 4세대 최소 절개 교

정술(MICA)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무지외반증 수술의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정형외과 

족부센터 이원우 과장은 “4세대 최소 절

개 수술은 약 2mm 내외의 작은 구멍을 통

해 미세 절삭기를 삽입해 뼈를 절골한 뒤, 

특수 나사로 이중 고정하는 방법”이라며 

“이는 절개 범위를 최소화하면서도 개방

형 수술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견고한 

고정력을 확보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무지외반증은 단순히 엄지발가락이 옆

으로 휘는 것뿐만 아니라 뼈 자체가 안쪽

으로 회전하는 변형을 동반한다. 4세대 최

소 절개 수술은 실시간 영상 장치를 통해 

뼈의 회전 변형까지 정밀하게 잡아낸다. 

이는 수술 후 발의 기능을 빠르게 회복시

키고, 무지외반증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재

발률을 낮추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정형외과 

족부센터 이원우 과장은 “무지외반증은 

매우 흔하지만 기존 수술 방식의 긴 회복 

기간, 통증으로 많은 환자가 수술을 망설

였었다. 4세대 최소 절개 수술은 2~3mm의 

작은 구멍 3~4개만으로 수술하므로 흉터

가 거의 남지 않고, 통증 및 합병증을 크게 

줄였다”며 “환자는 수술 다음 날부터 특

수 신발을 착용하고 보행이 가능하며 입원 

기간도 2~3일 정도로 짧다”고 강조했다. 

이원우 과장은 “4세대 최소 절개 수술

은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수술법이기 

때문에 수술 전, 정밀한 방사선 분석은 물

론 해당 기법에 대해 충분한 임상 경험을 

갖춘 족부 전문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설명했다. 

“무지외반증 치료 미룰수록, 발 전체 변형에 걸
음걸이도 틀어진다”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
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
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 팀장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 병원

무지외반증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엄지발가락 변형 

질환으로 치료를 미루면 발 전체까지 변형되어 

걸음걸이도 틀어지는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휴

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정형외과 족부센터 

이 원우과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tel:+1-617-455-8073
mailto:mwl@mwleecpa.com
https://bostonkorea.com/news/%EB%AC%B4%EC%A7%80%EC%99%B8%EB%B0%98%EC%A6%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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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오월이면 동네 호숫가에서 달리

기 대회가 열린다. 이건 이제 이 세상에 없

는 아이를 추모하기 위해 남은 가족들이 주

최하는 행사이기도 하다. 올해로 어느덧 다

섯 살이 된 'Emma's Run'. 달리기 대회 첫

해엔 엠마 아빠가 호숫가에 모인 사람들 앞

에 서서 마이크를 쥔 두 손을 끊임없이 떨

었다. 그 바람에 그의 온몸이 다 휘청였다. 

그렇게 흔들리는 내내 울먹이는 목소리로 

죽은 엠마를 추억하며 우리에게 감사하다 

인사했다. 하지만 올해 그는 살아있는 동안 

그림 그리기와 달리기를 좋아한 딸 이야기

를 꺼내지 않았다. 다만 운동복 차림의 사

람들을 향해 와줘서 고맙다며 웃었다.  

남편과 같이 아들을 구슬려 이번 달리기 

대회에 셋이 참가했다. 대회를 앞둔 밤 초

등학생 아들한테 질까 봐 초조하다고 침대

에 누운 남편이 말을 꺼냈다. 겨울을 지나

오는 동안 거의 매일 추위에 벌 받듯이 달

려왔지만 달리는 거리는 차마 늘리지 못해 

뛰는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졌단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남편은 아들한테 처참히 

패배하기를 기대했다. 아이가 제대로 최선

을 다해 달리는 모습을 우리가 아직 본 적

이 없다면서 말이다. 아무려나, 나는 남편 

목소릴 배경음 삼아 두 사람의 등짝만을 바

라보며 달리다 결승선을 코 앞에 두고 맹렬

한 속도로 모두를 추월할 내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아들을 남편과 나 사이에 세워 두고 출발 

신호를 기다린다. 그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출발선에 모여 선 여러 달리기 클럽 회원들

의 유니폼과 수많은 개인들의 형형색색 운

동화를 구경한다. 앞으로 이 사람들은 5마

일만큼의 거리와 시간을 달려 부재로 존재

하는 엠마의 영원을 세어볼 것이다. 그러고 

보니 지난밤 집안에서의 우리는 엄마, 아빠

, 아들이 다 같이 달릴 수 있는 우리 생의 활

기에 몰두해 이 대회가 왜 생겨났는지를 잠

시 잊고 말았다. 출발을 알리는 엠마 아빠

의 웃는 목소리가 사이렌과 함께 메가폰을 

울린다. 그와 동시에 사람들이 아스팔트길

에 두 발을 구른다.  

어떤 추모는 규칙적인 발자국 소리와 거

친 숨소리를 낸다. 완주의 환희까지 동반한

다.  

남편은 아들의 페이서가 되어 달린 뒤 결

승선 안으로 아들을 먼저 들여보냈다. 나는 

일찍이 두 사람의 뒷모습과 멀어져 천천히 

홀로 완주했다.  

집으로 가는 차 안 조수석에 앉아 땀에 

젖은 머리칼을 손가락으로 빗는다. 엠마 아

빠의 웃는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 그 웃음은 영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

에도 시간이 약이라 그렇다기 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의 부재를 존재로 여기며 살아

갈 방법을 어떻게든 터득할 수 있어서라고 

믿게 한다. 

 

[인류연재]  달리기와 영영

이혜준(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junhey2026@gmail.com

2026년 이민생활을 담담하게 다룰 새로운 칼럼을 소개합니다. 매사추세츠에서 거주하는 필자는 이민생활에서 겪는 일상과 애환을 
수필형식으로 독자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당부드립니다. [편집자주]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누구

보다 성실하게 살아간다. 하루하루 묵묵

히 일하고, 자녀 교육에도 최선을 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재정적인 여

유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미국은 물론 한

국에서 자본주의의 핵심 구조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

에 있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경제는 기업이 성장하면서 함께 커진다

. 엔비디아, 삼성, 애플, 아마존과 같은 기

업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끊임없이 수익

을 창출하고, 그 성과는 주식시장에 반영

된다. 이때 주식을 가진 사람은 그 성장의 

일부를 자연스럽게 공유하지만,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그 과정을 지켜보

기만 하게 된다. 같은 환경 속에서도 결과

가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미국 경제는 점점 더 뚜렷하게 두 

갈래로 나뉘고 있다. 주식을 가진 사람들

은 자산이 늘어나면서 경제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소비를 늘리며 삶의 여유를 누

린다. 반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

은 같은 환경 속에서도 더 큰 불안과 부담

을 느낀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

가 아니다. 자산이 증가하면 소비와 자신

감이 함께 커지는데, 이를 ‘부의 효과

(Wealth Effect)’라고 한다. 

더 중요한 사실은 자산이 어떻게 분포

되어 있는가이다. 연방준비제도(Fed)에 

따르면, 상위 약 10% 계층은 그 아래 모든 

계층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

하고 있다. 이들의 자산 중 약 31%는 주식

에, 또 다른 11%는 401(k)이나 IRA 같은 

은퇴 계좌에 투자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이 직접 보유한 주식 비중은 지난 30년 동

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상위 20%가 전체 주

식과 펀드의 약 87%를 보유하고 있다. 주

식시장이 상승할수록 이들은 더 빠르게 

자산을 늘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진다. 결국 부의 차이

는 소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

을 소유하고 어떻게 자산을 운용하느냐에

서 비롯된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테런스 오딘과 브래

드 바버 교수가 6년 동안 6만 명의 개인 투

자자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가장 활발

하게 매매한 상위 20%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하위 20% 투자자 사이의 수익률 차

이는 연간 약 6.5%포인트에 달했다. 즉, 더 

많이 사고팔수록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덜 움직이는 사람이 더 큰 이익을 

얻었다는 뜻이다.  

이 사실은 실제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해

진다. 지난 10년(2016년부터 2025년까지) 

동안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4.86%였다. 만약 10만 달러를 투자해 아

무런 매매 없이 그대로 두었다면, 그 자산

은 약 4배 가까이 불어났을 것이다. 특별한 

기술이나 복잡한 전략이 아니라, 단지 시

장에 머물러 있었는지가 결과를 결정했다

. 

그럼에도 많은 사람은 여전히 주식 투

자를 어렵게 생각한다. 어떤 종목이 오를

지, 언제 들어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타이

밍을 맞추려 한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투

자라기보다 도박에 가깝다. 시장을 맞추

려는 순간, 결과는 운에 맡겨지기 때문이

다.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현대 자본

주의에서 부를 만들기 위한 기본 조건이

다. 그 방법 역시 복잡하지 않다. 매달 일

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고, 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하며, 무엇보다 시간을 내 편으

로 만드는 것이다. 복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록 더욱 강력하게 작용한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그 무게를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가혹하다. 조기 

은퇴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해, 이제 우

리는 소득 없이 30년에서 길게는 40년이라

는 긴 세월을 버텨내야 한다. 이 시간을 위

한 준비가 없다면, 노후는 불안과 결핍으

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대박’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라

, 올바른 철학으로 시장의 성장에 동참한 

사람만이 그 풍성한 열매를 온전히 누릴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43) 
평생 일해도 가난한 이유, 단 하나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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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뉴잉글랜드 한인 간호사 

협회에서는 한인 커뮤니티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  간호사의 역사와 

교육 과정,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전

문 간호사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간호는 오래전 가족이 아픈 이를 돌보

던 것에서 시작되어, 19세기 Florence 

Nightingale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오

늘날의 전문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중요한 의료 전문

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902년 간호법이 제정되며 간호사의 역할

과 책임이 법적으로 정립되었고, 이를 통

해 전문직으로서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

다. 이후 1960년대에는 간호학 이론이 본

격적으로 발전하면서 간호사의 역할이 더

욱 확장되었습니다. 간호사는 단순한 임

상 업무를 넘어 행정가, 교육자, 연구자, 그

리고 보건의료 리더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

다. 현재 미국에서 간호사가 되는 길은 다

양합니다. 4년제 간호대학(BSN) 또는 2년

제 간호 과정(ADN)을 졸업한 후 면허 시

험(NCLEX-RN)을 통과하면 간호사가 

될 수 있으며, 비간호 전공 학사 학위를 가

진 경우에는 Accelerated 과정 이수 후 면

허 취득도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간호 교

육을 받은 경우에는 영어 능력 시험과 미

국 간호사 면허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합

니다. 

 간호사는 높은 취업률과 안정성을 갖

춘 직업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실생활에

서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

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회복 

과정을 함께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보람 있는 직업이기도 합

니다.  근무 형태 는 일반 직장과는 다소 다

릅니다. 미국의 많은 병원은 12시간 교대 

근무(주·야간)를 운영하고 있어 주 3~4

일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 근무

가 포함되기도 하지만, 평일에 휴식 시간

을 확보할 수 있어 개인 시간을 비교적 유

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되는 동기는 다양합니다. 개

인이나 가족의 건강 경험을 계기로 선택

하는 경우도 있고, 안정적인 전문직으로

서의 미래를 고려해 선택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신뢰받는 직업군 중 

하나로 긍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받고 있

습니다.  최근에는 전문 간호사(Ad-

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 

APRN)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

다.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기반으로 추가 

자격을 취득한 전문 간호사는 진단과 처

방을 포함한 보다 확장된 역할을 수행하

며, 일부 주에서는 독립적인 의료 제공자

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간

호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뉴잉글랜드 한인 간호사 협회는 2007년

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한인 간호사들

의 교류와 지원은 물론 한인 커뮤니티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

고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

의료 환경에 발맞추어 지식 공유와 국내

외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

다. 간호사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관련 정

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협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간호사

뿐 아니라 한인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협회의 활동이 여

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

니다. 

문의: koreannurses.org@gmail.com 

 

뉴잉글랜드 한인 간호사 협회 건강 컬럼 (1) 
– 간호사,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https://bostonkorea.com/news/%EB%89%B4%EC%9E%89%EA%B8%80%EB%9E%9C%EB%93%9C-%ED%95%9C%EC%9D%B8-%EA%B0%84%ED%98%B8%EC%82%AC-%ED%98%91%ED%9A%8C-%EA%B1%B4%EA%B0%95-%EC%BB%AC%EB%9F%BC-1/?sca=%EC%B9%BC%EB%9F%BC


광고The Boston Korea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23

►► Meet Me at
the MFA ► Spring 

Events

► Plan your visit at mfa.org

► Art ► Exhibitions ► Events ► Community ► Art ► Exhibitions ►

Special Event

$5 Third Thursdays
► Thursday 5/21 
► $5 admission after 5 pm

Film

UNIQLO 
Festival of Films 
from Japan
► 5/8–5/29

Free Admission

Memorial Day
► Monday 5/25 
► Includes special exhibition 
“Framing Nature”

Still from Kokuho (2025), by Sang-il Lee.

Tim Correira Pho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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